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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달리휴대전화기술이발전하면서언제어

디서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SNS를통한소통이활발해지고있다.

특히 '디지털네이티브'로 불리는MZ세대는연

인에게자신의마음을표현할때도메시지를활용

하고있다.사랑을시작할때도,사랑을끝내고싶을

때도메시지가등장한다. 얼굴을맞대지않는메시

지는감정이드러나지않는다는특징이있다. 상대

의얼굴을보면서감정을읽고확인하는과정이생

략되는것은일장일단이있겠지만아무튼메시지를

연인과의소통통로로활용하는것은거스를수없

는시대의흐름인듯하다.

이런메시지와연애의관계는최근에생긴현상

만은 아니다. 메시지가 자리를 대체하기 전 오래

도록 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편지였다.

편지는연인들이사랑을듬뿍담을수있는매개체

였다.

메시지중연인에게보내는메시지가가장어려

운것처럼, 연인에게보내는편지역시상당한고

민을 수반한다. 연인에게 편지를 쓰기가 어려운

것은자신의감정을더욱우아하고멋있게표현하

고싶다는욕망때문이다. 하지만마냥감정을우

아하게만표현하다보면유치찬란한글이되기십

상이다.

마치명언이나미사여구를짜깁기한것처럼되기

때문이다.그래서연인에게쓰는편지를한번에완

성하기란쉽지않다.연인에게'촌스러운사람'이되

지않기위해끊임없이생각하고끊임없이문장을

쓰고고치는것이다. 이처럼편지에마음을담고자

끊임없이생각하는여인을그린작품이조지G. 킬

번(1839~1924)의 '편지쓰기'다.

그림속여인은책상에앉아깃털펜을들고있는

손으로턱을괴고있다.다른손은편지지를잡고있

다.책상위푸른색화병에는장미꽃다발이꽂혀있

고,왼쪽에는잉크병이놓여있다.이장면에서여인

이편지를쓰기위해많은고민을하고있음을쉽게

유추할수있다.

그런데편지지를가만히보면이여인은편지를

썼다지웠다를반복하고있었다는것을알수있다.

심지어밑에구겨진편지지는마음에들지않아구

겨놓은것.누구에게보내는편지길래이렇게고민

을거듭하고있을까? 화제를돌려다른장면도보

자.탁자위뚜껑이열린잉크병과깃털펜은여인이

편지를 쓰고 있으며 교육받은 중산층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편지지에올린손에는그가결혼했음을보여주는

반지가끼워져있다.목에걸려있는커다란다이아

몬드 목걸이는 여인의 신분이 부르주아라는 것을

의미한다. 팔찌는전통적으로여신을상징하는데,

여인을 여신처럼 표현하며 신혼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수있다.

화면오른쪽푸른색화병에꽂혀있는장미꽃은

'사랑'을상징한다.심지어장미꽃은만개했다.사랑

이절정에달했다는뜻이다.붉은빰과먼곳을바라

보는시선,입가의엷은미소역시그가꿈같은사랑

에빠져있음을보여준다.이로써여인이연인에

게편지를쓰고있다는것을추측할수있다.

킬번은이작품에서여인이쓰고있는편지의

주인공은신혼에출타한남편이라고설명한다.

푸른색머리띠사이로삐져나온머리는사랑하

는사람을향한정돈되지않은마음을암시한다

고한다.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편지는 연인

에게희망이다. 하지만사랑의끝을전하는이

별의편지는삶의빛전체가사라지는고통을

준다.

그래서이별을통보하는메시지는짧게써야

한다고들한다. 필요없는글이많아질수록감

정이남아있다는것을보여주고, 이는헤어질

연인에게희망을줄수있기때문이다.

연인의거절편지때문에절망에빠진여인을

그린작품이알프레드스티븐스(1823~1906)의

'무도회가끝난후'다. 방안에는녹색드레스를

입은여인이흰색드레스를입은여인의팔에기

대어앉아있다. 흰색드레스를입은여인은녹

색드레스여인의등을어루만지고있다. 녹색

드레스여인의등뒤, 석유램프가있는탁자에

는반쯤접혀있는편지가놓여있다.

흰색의드레스를입은여인은보석초커목걸

이를하고있다.초커는 '목을조른다'는것에서

유래한목에꼭맞는목걸이다. 다이아몬드초

커 목걸이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절

크게 유행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여인이

하고있는초커목걸이와장갑은그가높은신분

이며,유행에민감하다는것을나타낸다.

두여인이입고있는화려한드레스는무도회

복장이다. 하지만왼쪽소파손잡이에놓여있

는한쪽장갑과앉아있는여인이걸치고있는

페이즐리무늬의숄을통해이곳이무도회장이

아니라, 무도회를마친두사람이돌아온집임

을알수있다.

석유램프아래놓여있는반쯤접혀있는편

지는아마녹색드레스여인이연인에게서받은

이별편지일것이다.램프를둘러싼'등씌우개'

는촛불처럼불꽃이변덕스럽게움직이지않게

해책을읽거나여인들이바느질할때주로사

용했는데이를통해여인이편지를읽었음이강

조된다.

스티븐스는이작품에서녹색드레스를입은

여인이이별편지를읽고절망에빠졌음을표현

했다. 흰색드레스여인은등을쓰다듬으며실

연으로절망에빠진여인을위로하고있다는것

을나타낸다. 스티븐슨은이작품처럼매우장

식적이고우아한자세의젊은여성을그린작품

들로명성을얻었다.

연인에게서온메시지

필자 박희숙 작가는 동덕여대 미술

대학, 성신여대 조형대학원을 졸업

하고다수매체에칼럼을연재했다.

명화 속의 삶과 욕망』, 클림트』,

나는 그 사람이아프다』등을저술

했다.

'편지쓰기', 1890년경,캔버스에유채,개인소장.

'무도회가끝난후', 1874년,캔버스에유채,뉴욕메트로폴리탄미술관소장.

조지G.킬번 '편지쓰기'

썼다지웠다반복하며고심하는여인

신혼에출타한남편에게보내는연서

붉은뺨·엷은미소…사랑에빠진것암시

알프레드스티븐스 '무도회가끝난후'

벗어둔장갑·숄…무도회마친뒤임을암시

램프아래접힌종이연인의이별편지인듯

실연으로절망빠진녹색드레스여인표현

희망으로날아오르고

절망으로무너져가고


